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팝업스토어 '인기' 뒤 숨은 소비자 권익 침해… 개인정보 동의·환불규정 안내 미흡

 - 팝업스토어 이용 소비자(1,000명) 대상 인식조사 및 성수동·더현대서울 팝업 24곳 현장조사
 - 소비자 1년간 평균 3.1회 방문, 1회 방문 시 평균 소비금액 5만원… 하나의 소비문화로 정착
 - 조사 대상 24곳 모두 ‘개인정보 수집 동의’ 누락… 초상권·환불 규정 고지도 전반적 미흡
 - 시, 사업자 대상 법률 준수 요청 및 소비자 피해 발생시 민생경제안심센터 통해 상담 가능 

□ 한정판 상품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앞세우며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
리 잡은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초상권 안내, 교
환·환불 규정 고지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
다. 서울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에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, 
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.

□ 서울시는 소비자단체인 ‘GCN녹색소비자연대’와 함께 팝업스토어 이용 
소비자(1,000명) 대상 인식조사 및 성수동·더현대서울에서 운영되는 
팝업스토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8일(수) 발표했다.

□ 팝업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한 전국(제주도 제외) 소비자 1,000명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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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(’25.8.22.~9.30.) 결과, 지난 1년간 평균 3.1
개 팝업스토어를 방문했으며, 1회 방문 시 평균 5만 500원을 지출한 
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주요 구매 사유로는 ▲ ‘평소 구매할 수 없는 이벤트 상품’(57%), ▲ 
‘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 가능’(49%), ▲ ‘평소 가격 보다 할인된 가
격’(39%) 순으로 나타나 팝업스토어가 일시적 유행을 넘어 하나의 소
비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.

□ 반면 팝업스토어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은 피해 사례도 다수 확인됐
다. 주요 피해 경험은 ▲ 상품물량 부족으로 구매불가(29%) ▲ 대기 시간 
안내 오류로 장시간 대기(24%) ▲ 이벤트 조건 변경으로 사은품 수령 불
가(15%) ▲ 매장 운영 종료 후 상품의 A/S불가(10%) 순으로 조사됐다.

□ 서울시가 성수동과 더현대서울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24곳을 대
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(’25.7.20.~8.1.)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
법적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.

□ 조사 대상 24곳 모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
확인됐으며, 24곳 중 23곳은 초상권 사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. 나
머지 1곳은 매장 앞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가 매장에 입장하는 행위 
자체를 초상권 동의로 간주하고 있었다.

□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), 제21조(개인정보
의 파기)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,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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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하려는 항목과 보유ㆍ이용기간 등을 정보주체(소비자)에게 알려야 
하고, 보유기간 경과․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
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.

 □ 교환·환불규정 고지 방식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. 상품 판매 팝업
스토어 23곳 가운데 교환·환불규정을 영수증에 표시한 곳은 12곳이
었고, 계산대 표시 5곳, 직원 구두 설명 3곳, 직원 구두 설명과 영수
증 표시를 병행한 곳이 3곳이었다. 결제(계약) 전에 소비자가 주요 
약관을 명확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지만 전반적으
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동의· 교환·환불규정 안
내가 미흡한 사업자 대상으로 법률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, 
주요 계약내용 표시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소비자는 개인정보 
동의 규정 및 구매 전 교환·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.

□ 팝업스토어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, 서울시 민생경
제안심센터 누리집(https://sftc.seoul.go.kr/) 또는 전화(☎1600–0700, 
단축번호 5번)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.

□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“팝업스토어 이용이 하나의 소비문화로 
자리 잡았지만, 단기간 운영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고
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”며 “서울시는 변화하는 소비
환경에 맞춰 사업자의 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소비자 
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
